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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

- 법제처,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경주에서 ‘2023년 하반

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

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지방의회 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것에 이어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회의 프로그램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표, 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등 자치

법제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

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특히 첫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선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되도록 조례로 위

임하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감

독은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법제처

에 알려 달라”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통영시 법무규제개혁팀 직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법규 우수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각종 현

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에서 보

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법제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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